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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조스 동지의 특이한 추구

—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아마존의 계획은 좋
은 것인가?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존은 21세기의 성공적인 회사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아마존은 2012년 이후로 자신의 증권을 되사지 않으며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

한 적이 없다.  아마존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는 달리 현금을 쌓아놓지 않는

다. 최근에서야 얼마 안 되는 예측 가능한 이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마존은 재

원이 있을 때마다 능력에 투자하고 그것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가져온다. 자산

이 138억 달러가 되었을 때 137억에 식품 체인점 호울푸즈(Whole Foods)를 샀다.

 아마존은 시가총액에서 월마트를 따라잡는 데 18년 걸렸지만, 그것을 두 배로

늘리는 데 단 2년 걸렸다. 아마존은 이윤추구 기업이라기보다는 계획경제처럼 행

동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자란 미국인들에게 계획경제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가 있

다면, 보리스 엘친(Boris Yeltsin)이 텍사스의 슈퍼마켓을 방문한 이야기일 것이다.

1989년 막 최고 소비에트 위원으로 당선된 옐친은 미국을 방문했다가 일정에 없이

지역 슈퍼마켓을 들러서 수많은 상품들을 보고 압도되게 된다. 자본주의가 지칠 줄

모르는 자기이익이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수많은 변수들을 계획경제는 결코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옐친은 소련 체제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찼으며 경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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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되었고 세계의 열강으로서의 국가 사회주의의 종식에 앞장섰다. 미국인들은

이 교훈, 즉 계획경제는 효과가 없다는 교훈을 『동물농장』과 아울러 초·중등학

교에서 배운다.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옐친 동지가 오늘날의 가장 선진화된 미국 식품점을 방문한

다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느끼지만은 않을 것이다. 호울푸즈(Whole Foods)는 채점

표를 사용하여 직원들을 처벌한다. 채점표는 호울푸즈의 OTS(“order-to-shelf”)((저
자 해리스는  ‘on-the-shelf’라고 썼으나, 검색해보면 대부분  ‘order-to-shelf’로 쓴

다.)) 재고관리에 얼마나 순응하는지를 측정한다. OTS는 이전의 탈중심화된 시스

템을 엄밀하게 중심화된 표준으로 대체한 시스템이다. 이 표준에는 식품을 수송트

럭에서 바로 선반으로 옮기기, 저장실 비용을 아끼기가 속한다. 그 결과로 진열대

에  식품이  부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

다.((http://www.businessinsider.com/whole-foods-employees-reveal-why-stores-are-facing-a-crisis-of-food-shortages-2018-1?op=1
에 가면 진열대의 상당 부분이 텅빈 사진들을 볼 수 있다.)) 베조스의 ‘계획’에 문

제가 생긴 것일까?

OTS는 아마존이 호울푸즈를 사기 전에도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세게 밀어붙

이는 것이 베조스의 기풍이나 평판에 부합한다. 아마존은 성장과 큰 규모의 효율성

을 추구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이것이 고통스럽고 고객에게도 설득력이 없다. 조그

만 제품을 거대한 아마존 박스에 담긴 채로 받는 일이 생겨도 관계가 없다. 그 주문

은, 너무 크고 빨라서 개인으로서는 파악하기 힘든 거대한 효율성 기계의 한 부분일

뿐이다. 만일 우리가 아마존을 그저 또 하나의 시장 기업(market player)으로 보지

않고 계획경제로 본다면 모든 것이 갑자기 말이 되기 시작한다.

사실 아마존을 ‘시장 기업’으로 볼 수가 없다. 아마존은 시장에서 추천되는 소매

가격 책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가격을 매긴다. 책의 저자들은 아마존에서 팔

리는 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인세를 받는데 아마존이 출판사로부터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할 힘을 가지고 있고 출판사는 다시 그 차액을 저자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좋다. 책값이 두드러지게 쌀 뿐만 아니라 거대한 양

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에게 이틀이면 (프라임 회원에게는 무료로) 배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그만 책방들은 문을 닫았지만 책에의 접근은 쉬워졌다. 이런

변화를 소비자들이 태도를 바꿀 만큼 나쁘게 생각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계획경제는 오로지 성장만 하고 싶어 하겠지만, 건설하는 만큼 파괴하기도 한다.

1930년대에 소련은 부농(kulak)의 집단농장화를 강행했다. 소농들은 큰 집단농장

체제에 통합되었다. 탈부농화(집단농장화)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말 그대로 유대

인 대학살에 비견할 대량학살이거나 농민들로 이루어진 대륙 규모의 나라를 근대적

인 초강대국으로 급속히 변모시킨 사건이거나 혹은 둘 다거나이다. 아마존이 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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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특히 서점들)을 제거하거나 아마존 플랫폼에 통합시킴으로써 그 수를 격감시

킨 것은 이와 유사한 종류의 집단화이다. 그 과정은 탈중심화되어 있고 국가보다는

시장에 의해 실행된다. 그러나 혼동하면 안 된다. 베조스가 서점들의 멸절을 원하

든 아니든, 하향식 결정들이 특정의 삶의 방식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

이다.

호울푸즈를 구입하면서 아마존은 식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듯 보인다. 아마존

이 두 시간 걸리는 식품배달을 프라임 고객에게 무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식품 산

업에서 이윤을 몽땅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배달은 아마도 아마존

이 생각해낸 가장 편리한 것이리라. 왜 소비자들이 크로거[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거대한 배당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만일 베조스가 주

주들의 호주머니를 분기마다 채우는 대신에 성장에 집중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면, 그로 하여금 저들의 점심을 먹게 하는 것이 낫다. 아마존은 경쟁을 제거하는

데 기반을 둔 사업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를 규제하는 당국으로부터 가격을

낮추었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은 적이 없다. 만일 소비자들의 형편이 더 나아진다

면, 독점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은 책을 팔든 식품을 팔든 부

농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존이 성공한 주된 이유는 성장에 투자하는 이례적인 경향에 있다. 오늘날 다른

회사들만이 아니라 정부들도 지출하는 일에 더디다. 긴축정치와 사유화는 아마존을

국가 기능을 인수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았다. 만일 지자체들이 일자리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않으려 한다면 베조스는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포기하고 제2본사를 유치

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들이 온디맨드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공공설비로서

제공하지 말란 법이 없는데, 다만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가 그 사이트의 호스트가 되도록 정부가 돈을 지불하면 된다. 만일 정부가 인구

의 건강관리를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사들에게 아웃소싱한다면, 더 지켜보기 바란다.

 아마존의 성장에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자연스런 종말이란 없으며, 내년쯤에는

연간 수입이 베트남의 GDP를 넘어설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아마존이 자신의 도시

들을 짓기 시작하지 말란 법이 없다.

미국이, 자본주의가 21세기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소련과 경쟁할 수 있는지 없는

지를 가늠했어야 했던 적은 없었다. 시장 경쟁이 알고리즘과 계획보다 더 가격을 잘

책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시대에 뒤쳐진 것이 되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소

련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왜곡하는 지원금을 조롱하곤 했는데, 지금 우버는 모

든 승차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국 경제로부터 구리 배선을 빼먹음으로써 돈을

버는 자본가들에 비하면, 베조스 계획은 효율적이다. 그래서 소기업 소유주들과

경영자들을 제외하면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세계를 점점 더 많이 아마존에게 맡

기고 싶어 하지 말란 법이 없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존은 가령 현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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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사적인 것의 짝이 낳은 오바마케어라는 문제덩어리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오늘날 미국을 운영하는 공적／사적 부문의 사기꾼들과 성장제일주의에 비할

때 베조스가 이끄는 아마존에서의 삶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그에

게는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계획이 있다.

평균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아마존을 공격하기는 힘들다. 효율성과 성장에

의 한결 같은 집중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배달의 편의는 미국인들이 과거에 미래의

삶에 대해 가졌던 기대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이 단

지 평균적인 소비자로서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제품 배

달을 보자. 아마존의 최근의 도발적인 선전문구는 ‘아마존으로 배송을’이다. 이

는 미국 우정청(USPS)에의 도전이다.(우정청은 아마존의 제품을 비용 이하의 가격으

로 배달한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야 하는 정부기관인 우정청은 농촌지역 고객

들에 대한 무료 배달이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매체의 배포를 지원한

다든가 하는 비효율성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와 달리 아마존은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민간 회사이다. 평균적인 소비자 집단으로서 미국인들은 즐거워해야

한다. 실제로도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나라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로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의 배달 기반시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뿐인가를. 비용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은 그 비용 가운데 일부가 노동이라는

점을 기억할 때까지만 좋은 일이다. 낮추어지는 비용의 일부는 바로 ‘우리’인 것

이다.

이 달 초에 아마존은 창고 직원들의 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팔찌 시스템에

대해 두 개의 특허를 냈다. 회사가 직원의 움직임을 최적화한다면, 모든 것이 더

빠르고 값싸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효율성에서의 전진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 노동자들에게는 디스토피아적 지옥세계로 내려가는 계단이기도 하다. 아마존은

심지어는 간부 수준에서조차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다. 아마존이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들을 모두 몰아내고는 다시 가격을 올리리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존과 기타 단일구매자들(monopsonists)은 자신

들의 힘을 이용해서 임금을, 생산에서 노동의 몫을 낮추었다. 베조스의 전략을 죽

따라가면 완전 자동화된 사치스런 공산주의나 심지어 월-E(Wall-E)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완전한 편의와 완전한 착취가 있는 캡슐에 포근하게 들어가 있

는 매트릭스가 나온다. 자본주의적 형태의 중앙집중적 계획이 사람들을 가능한 한

낮추어야 할 또 하나의 비용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계획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좋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정청 직

원들은 노조를 조직해 가지고 있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진급도 가능하고 자리는 안

정되어 있으며 불만사항 협상 절차, 건강 혜택, 휴가 등도 가진다. 아마존 배달

기사들은 그렇지 않다. 그 차이는 우리가 가격으로 측정할 때에나 효율성의 차이로

https://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7/01/democrats-trump-administration-wilderness-comeback-revival-214650
http://www.washingtonexaminer.com/for-every-amazon-package-it-delivers-the-postal-service-loses-146/article/2632857
http://www.washingtonexaminer.com/for-every-amazon-package-it-delivers-the-postal-service-loses-146/article/2632857
https://about.usps.com/publications/pub100/pub100_020.htm
https://about.usps.com/publications/pub100/pub100_020.htm
https://about.usps.com/who-we-are/postal-history/periodicals-postage-history.htm
https://about.usps.com/who-we-are/postal-history/periodicals-postage-history.htm
https://www.theverge.com/2018/2/1/16958918/amazon-patents-trackable-wristband-warehouse-employees
https://www.nytimes.com/2015/08/16/technology/inside-amazon-wrestling-big-ideas-in-a-bruising-workplace.html
https://slate.com/business/2018/01/a-new-theory-for-why-americans-cant-get-a-raise.html
https://slate.com/business/2018/01/a-new-theory-for-why-americans-cant-get-a-raise.html
https://slate.com/business/2018/01/a-new-theory-for-why-americans-cant-get-a-raise.html
https://slate.com/business/2018/01/a-new-theory-for-why-americans-cant-get-a-raise.html
https://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2015/mar/18/fully-automated-luxury-communism-robots-employment
https://www.youtube.com/watch?v=ohcwksrvDOg


나타난다. 그리고 내[해리스] 생각에 그 차이는 세상을 효율성의 왕에게 건네주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며 제시하기에 아주 좋은 논점이다. 남는 문제는 우리가 이미 너

무 많이 낮추어진 것이 아닌가, 소비자로서 그리고 비용으로서 취급된 이후에도 우

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회를

베조스로부터, 그리고 그를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이게 만든 사람들로부터 떼어내는

데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


